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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urpose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and influencing factors among self-esteem,  

loneliness on subjective well-being of middle-aged women. The subjects were 157 middle-aged women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residing in S city, C and three G provinc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5th to July 31st, 2019.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22.0. The result showed self-esteem, loneliness on 

subjective well-being averaged 31.39(out of 40), 35.37(out of 80), 5.03(out of 7). In term of 

correlations, subjective well-being of middle-aged women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r=.581, p<.001), and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ed with loneliness (r =-.621, p<.001)). 

Variables affecting subjective well-being were self-esteem (β=.324 p<.001), loneliness(β=-.424, p<.001). 

These variables represented 44.5% of the subject's subjective well-be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velopment of a intervention program is needed to lowers loneliness and increases self-esteem in order 

to increase the subjective well-being of mi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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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연구 대상자는 S시, C도와 세 곳의 G도 등에 거주하는 중년여성 157명을 편의표집 하였으

며, 자료 수집은 2019년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2.0을 사

용하여 t-검정, ANOVA, Pearson's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중년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은 자아존중감(r=.581,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외로움(r=-.621, p<.001))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아존중

감(β=.324, p<.001), 외로움(β=-.424, p<.001)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는 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

해 44.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중년여성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로움을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아울

러 외로움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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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1. Introduction

최근 중년층 인구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40-60세

의 중년기 인구는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1]. 중

년기는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으로 중년 여성은 외모의 노화, 

갱년기로 인한 여러 가지 신체적, 정서적 건강 문제, 자녀들

의 성장으로 인한 상실감, 노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 등 다차

원적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자신

에 대해 부정적 인지를 하게 된다[2][3]. 또한 중년 여성은 

가족이나 직장에서의 책임감 있는 역할 요구로 인한 부담감

과 이에 대한 대처 등 다양한 역할로 인해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않는 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가 쉽지 않다[4]. 그러

나 중년 여성의 건강관리가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과 

건강,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중년 여성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4][5].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질’, ‘삶의 만족도’, ‘행복’과 같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적 삶에 대하여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을 뜻한다[6].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들은 협조가 잘되

고, 친사회적이며, 대처 능력과 면역체계가 높은 경향을 보이

고,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정신적, 심리적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고[8],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해야 하는 중년기 여성

에게 주관적 안녕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이 있는 중년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여 이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존중

하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응력과 타인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3]. 특히 자아존

중감이 높은 사람은 진취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9]. 선행연구에서도 중년여성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에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10], 중년기에 직면하게 되는 삶의 위기와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이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어[3],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외로움은 사회적 욕구 충족이 부족하다고 지각할 때 느

끼는 불쾌한 정서를 의미하는 것으로[11],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주관적 안녕감을 저해하게 된다. 중년 여성의 경우 

가족체계와 역할의 변화로 소외감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

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외로움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성인 초기를 대상으로 한 강하늘[6]의 연

구에서 외로움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울, 상실감,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인 외로움과 주

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파악하여 중년 여성의 외로움을 예

방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중년 여성의 자아

존중감, 외로움이 개인의 긍정적 감정 상태인 주관적 안녕

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사료되나, 주관

적 안녕감에 관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아동, 청소년, 대학

생, 노인에 집중되어 있어[9][12][13] 중년 여성을 대상으

로 실시된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중년여성들의 자아존중감, 외로움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중년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

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Purposes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자아존중감, 외로움이 주관적 안

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로움과 주관적 안녕감

정도를 파악한다.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외로

움과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로움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Method

1. Research methods

1.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1.2 Participants

본 연구 대상자는 S 시, C 도와 세 곳의 G도 등에 거주

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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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였다. 표집 방법은 종교 및 친목 활동, 주부교실, 보

건소 등에 참여하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자발적 참

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 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f2) .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90%, 일반적 

특성 8개와 2개의 독립변수를 합한 예측변수 10개를 투입

하여 표본 수를 계산한 결과 147명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6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모

두 회수되었으며, 그 중 응답이 미비한 5부를 제외하고 총 

157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

상자 수는 필요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 Research Tools

2.1 Self-esteem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4]가 개발하

고 전병재[15]가 한국어로 번역한 Rosenberg Self–

Esteem Scale(SE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

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분석 시 부정적인 5문항은 역 환산하였

다. 본 연구 도구는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도구이다. Rosenberg[14]의 개발 당시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s α=.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84로 나타났다.

2.2 Loneliness

외로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ussell, Peplau와

Cutrona[16]가 개발하고 김옥수[17]가 번안한 도구를 저자

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2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자주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분석 시 10개의 

긍정적 문항은 역 환산하였다. 김옥수[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 .91로 나타났다.

2.3 Subjective Well-being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서은국과 구재선[18]이 

개발한 한국인에 맞는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 COMOSWB) 중에

서 삶의 만족도와 감정 문항으로 구성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도구를 저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총 9문항

으로,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느끼지 않았다’ 1점부터 ‘항상 느꼈다’ 7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각각의 정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은국, 구

재선[18]이 개발 당시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온

라인 조사에서 .88, 개별 면접조사에서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6으로 나타났다.

3. Data Collection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9년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

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방법은 해당 연령대의 중년 여성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종교 및 친목 활동 장소, 주부교실, 보건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그 후 선정된 대상

자 162명에게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

하여 자가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온라

인 설문이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구자가 직접 일대일 

설명으로 설문지 작성을 도와주었으며, 대상자들이 설문지

를 응답하는 시간은 평균 15-20분이 소요되었다.

4. Data Analysis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로움, 주관적 안녕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

한 항목의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

석하였고,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Ethical Considerations 

본 연구는 대상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

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를 허락한 중년 여성들만 온라인 설문지에 접속하도록 하

였으며, 온라인 설문 시작 전 동의를 한 경우에만 본 설문

에 응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 진행 중 본

인이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참여를 취소할 수 있고, 불이

익이 없음을 알려주었다.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에 대

해서는 비밀 보장이 될 것이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 내용을 동

의서에도 포함 시켰다. 또한 연구 참여 시 유익성에 대한 

설명과 익명성 등의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III. Result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본 연구 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51.08±5.91이었다. 종교가 

있는 사람 70.1%로 없는 사람 29.9% 보다 많았다. 결혼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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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기혼인 경우가 88.5%, 미혼이 7.0%로 나타났으며, 

최종 학력은 대졸이 4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학원졸

로 43.9%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직이 37.6%로 가장 많았

으며 그다음이 전업주부로 24.2%, 회사원이 19.7%이었다. 

거주지는 서울이 63.7%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2%, 충청

도 14.6% 순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300-500만 원이 

35.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500-900만 원 33.1%, 

100-300만 원이 16.6%로 나타났다. BMI는 정상 55.7%, 과

체중 22.9%, 비만 14.0%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Variable Classification N(%) or M±SD

Age

(year)

51.08±5.91

40-49 62(39.5)

50-59 81(51.6)

60-64 14( 8.9)

Religious 
Yes 110(70.1)

No 47(29.9)

Marital status

Married 139(88.5)

Unmarried 11( 7.0)

Divorce 7( 4.5)

Education

High school 10(6.4)

College 78(49.7)

Graduate school  69(43.9) 

Occupation

Professional 59(37.6)

Educator 24(15.3)

Own business 5(3.2)

Office worker 31(19.7)

Housewife 38(24.2)

Residence 

distribution

Seoul 100(63.7)

Gyeonggi 27(17.2)

Chungcheongdo 23(14.6)

Gyeongsangdo 3(1.9)

Gangwondo 4(2.5)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8( 5.1)

100 – less than 300 26(16.6)

300 – less than 500 55(35.0)

500 – less than 900 52(33.1)

≥900 16(10.2)

BMI

Low weight 10(6.4)

Normal weight 89(55.7)

Over weight 36(22.9)

Obesity 22(14.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7)

2. Degree of Self-esteem, Loneliness, Subjective 

Well-being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40점 만점에 31.39±4.16

점, 외로움은 80점 만점에 평균 35.37±8.89점으로 나타났

다. 주관적 안녕감은 평균 7점 만점에 5.03±0.99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 M±SD Minimum Maximum

Self-esteem 31.39±4.16 22.0 40.0

Loneliness 35.37±8.89 20.0 61.0

Subjective

Well-being 
5.03±0.99 2.00 7.00

Table 2. Degree of Self-esteem, Loneliness, Subjective 

Well-being                                  (n=157)  

3. Differences of Subjective Well-being, Self-esteem, 

Lonel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중년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은 결혼 유무(F=5.65, 

p=.004), 월수입(F=3.96, p=.004)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로움은 결혼 유무(F=5.65, p=.004)

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결과 

미혼인 대상자보다 기혼인 대상자가 주관적 안녕감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9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900

만 원 이상인 경우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보다 주관적 안

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혼여성이 기혼이나 이혼

한 경우보다 외로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Loneliness, 

Subjective Well-being

중년 여성의 자아존중감, 외로움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안녕감은 자아존중감

(r=.581,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외로움

(r=-.621, p<.001)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외로움과 자아존중감(r=-.606, p<.001)은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Variable

Subjective

Well-being 
Self-esteem Loneliness

r(p) r(p) r(p)

Subjective 

Well-being 
1

Self-esteem
.581

(<.001)
1

Loneliness
-.621

(<.001)

-.606

(<.001)
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Loneliness, 

Subjective Well-being                         (n=157)

5. Influencing factors on Subjective Well-being

중년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

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

던 결혼 유무, 월수입과 자아존중감, 외로움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중 결혼 유무,

월수입 변수는 더미 변수(dummy variable) 처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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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lassification
Subjective Well-being Self-esteem Loneliness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Age

(year)

41-49a 5.02±0.91

2.65(.074)

3.11±0.45

0.82(.444)

1.77±0.44

0.36(.699)50-59b 4.94±1.04 3.14±0.40 1.78±0.46

60-64c 5.60±0.95 3.27±0.37 1.68±0.43

Religion
Yes 5.00±0.98

-.58(.565)
3.16±0.40

.82(.414)
1.73±0.45

-1.49(.139)
No 5.10±1.01 3.10±0.45 1.85±0.43

Marital Status

Marrieda 5.12±0.94
5.65(.004) 

a〉b

3.17±0.03

2.89(.059)

1.74±0.43
5.95(.003)

b〉ac
Unmarriedb 4.15±1.22 2.86±0.40 2.20±0.40

Divorcec 4.68±0.94 3.14±0.42 1.70±0.40

Education

High school 4.83±0.89

0.65(.526)

3.11±0.37

1.38(.254)

1.59±0.47

1.02(.362)College 5.12±0.98 3.09±0.42 1.76±0.43

Graduate school 4.96±1.02 3.20±0.42 1.80±0.46

Occupation

Professional 5.12±0.96

0.86(.492)

3.26±0.41

2.34(.058)

1.69±0.40

1.08(.369)

Educator 4.71±0.99 3.09±0.42 1.90±0.51

Own business 4.84±0.56 2.90±0.42 1.70±0.32

Office worker 5.11±0.85 3.08±0.42 1.80±0.46

Housewife 5.06±1.16 3.06±1.39 1.79±0.47

Residence 

distribution

Seoul 5.07±0.98

0.58(.679)

3.19±0.42

1.19(.317)

1.75±0.42

0.83(.506)

3.00±0.42Gyeonggi 4.86±0.96 1.70±0.45

3.10±0.42Chungcheong 4.94±1.13 1.88±0.54

Gyeongsangdo 5.22±0.95 3.23±0.15 1.83±0.55

Gangwondo 5.56±0.89 3.08±0.22 2.00±0.30

Monthly 

income

(10,000 won)

<100a 4.15±1.61

3.96(.004)

de〉a

2.97±0.37

1.65(.164)

1.98±0.47

0.93(.446)

100 –less than 300b 4.85±1.31 3.01±0.46 1.85±0.53

300 –less than 500c 4.88±0.80 3.12±0.42 1.77±0.44

500 –less than 900d 5.31±0.86 3.23±0.36 1.72±0.41

≥900 5.40±0.54 3.18±0.47 1.68±0.40

BMI

Low weight 4.94±0.89

0.71(.547)

2.82±0.36

2.19(.091)

2.01±0.48

1.21(.308)
Normal weight 5.05±1.00 3.15±0.43 1.75±0.47

Over weight 4.88±1.03 3.17±0.40 1.78±0.39

Obesity 5.26±0.94 3.19±0.38 1.71±0.42

Table 3. Differences of Subjective Well-being, Self-esteem, Lonel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7)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진단하기 

위해 회귀분석 실시 전 공차 한계는 0.63으로 0.1이상이었으

며, 분산 팽창지수( VIF)도 1.58로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값을 구하여 종속변수의 오차 항의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1.819로 오차의 자기 상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회귀 모형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F=63.52, p<.001). 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아존중감(β=.324, p<.001), 외로

움(β=-.424,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는 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44.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표 5].

IV. Discussion

본 연구는 중년 여성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정리한 논점은 다음과 같다.

Variable
Subjective Well-being 

B SE β t p

Constant 4.281 0.777 5.507 <.001

Self-esteem 0.771 .178 .324 4.324 <.001

Loneliness -0.944 0.167 -.424 -5.657 <.001

Adj.R2 0.445,  F=63.52,  p<.001

Durbin-Watson 1.819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Subjective Well-being  

(n=157)

첫 번째로 중년 여성들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40점 

만점에 31.39±4.16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계하 등[19]의 연구결과 29.06±3.54

점보다 높고, 손제희 등[3]의 연구결과 31.37 ±4.30점과 유

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여고생, 여대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

감을 측정한 선행연구[20] 결과 33.17 ±6.33, 35.21±5.20

보다 낮은 결과로 이는 중년기를 기점으로 자아존중감이 저

하되기 시작한다고 보고한 Trzesniewski [21]의 연구결과와 

연령이 낮은 집단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고 나온 김미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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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중

년 여성의 경우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가 낮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3] 중년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과 함께 

자아존중감 정도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외로움 정도는 평균 

35.37±8.8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중년 여성

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9]에서 나타난 39.82±7.92점보

다 낮으며, 같은 도구로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차은정 

등[22]의 연구에서 36.23±9.03점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19]보다 외로움이 낮게 나타

난 이유는 본 연구 대상자의 75.8%가 직업을 갖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차은정 등[22]의 연구에서 직

업이 있을 경우 타인과의 계속적인 소통으로 외로움을 느

낄 시간이 적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신체

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19] 중년 여성이 외

로움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력과 취미생활 및 끊임없는 자기계발이 요구된다. 

세 번째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주관적 안녕감은 7점 만

점에 평균 5.03±0.99점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성인 초기의 주관적 안녕감을 살

펴 본 강하늘[6]의 연구에서 5.03±3.13점으로 보고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성인 초기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

우 75%가 직업이 있으며, 그중 37.6%가 전문직이고, 

43.9%가 대학원 졸업생으로 학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거나 특히 전문직

일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고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가 

지지해 주고 있다[5]. 그러나 성인초기 여성과 중년 여성의 

경우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변화 양상이 다르고 주관적 

안녕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성인 초기 여성

과 중년 여성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파악하기 위한 반복연

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중년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는 결혼 유무와 월수입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미숙[5]의 연구

에서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고 나

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경제 상태가 보통 이상인 경우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고 나온 선행연구 결과[4]와 유사하

다. 그러나 미혼 여성보다 기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

다고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할 선행연구는 거의 없

었다. 이는 본 연구의 경우 미혼 여성의 대상자 수가 적어 

결과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미혼 여성이 증

가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할 때 기혼여성과 미혼

의 주관적 안녕감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고 생각된다. 따라서 연구결과 검증을 위해 추후 미혼 여성

과 기혼여성의 연구 대상자 수를 조정하여 주관적 안녕감

을 비교할 수 있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 연구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주관적 

안녕감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외로움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Diener 등[23]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과 주관적 안녕감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온 것과 일치하

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보고

한 김미정 등[2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외로움

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다고 보고

한 문희운 등[2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외로움이 많

은 사람은 사회적 관계가 결핍되어 있거나 낮은 자존감, 

사회적 위축 등을 보여 주관적 안녕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6] 중년기 여성들의 외로움을 낮추고 주관

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관계망 안에서 긍정적

인 상호작용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아존중감, 외로움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은 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44.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러

한 결과는 중년의 심리적 안녕감 영향요인으로 자아존중

감이 유의하다고 보고한 김미정[2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며, 삶의 의미와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

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보고한 김미숙[26]의 연구가 지지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중년기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

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년 여

성의 경우 노화와 폐경으로 인해 성적 매력을 잃으면서 상

실감에 빠지게 되며, 가족체계와 역할 변화로 인한 가족 

갈등 등 다양한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자아존중감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관적 안녕

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년

기에 직면하는 삶의 위기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3]. 또한 정여주 등[27]은 그의 연구에서 주관적 

삶의 질에 관계 만족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고 있어 본 연구에서 외로움이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

과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로움에 대한 불만족

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서홍란[28]의 

연구와 유사하다. 다시 말해 중년 여성들의 주관적 안녕감

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관계 지향적 

생활 태도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년 여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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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독립이나, 직장 은퇴, 배우자 사별 등 관계 변화를 가

져올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

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준비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

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 전

략과 효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러한 

변화에 대처가 어려운 성향의 중년 여성들을 위한 개별적 

접근 전략과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중년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 방

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중년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은 자아존중감(r=.581,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외로움(r=-.621,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아존중

감(β=.324 p<.001), 외로움(β=-.424, p<.001)으로 나타났

으며 이 변수는 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44.5 %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낮출 수 있는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

으며, 아울러 외로움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잘 대

처하기 위한 노력 및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주관적 안

녕감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와 연령, 직업, 학력 등이 다양

한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

하여 다양한 계층의 중년 여성을 포함한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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